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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평택에 태양전지 제약 “둥지”
첨단 신수종사업 산업단지 조성 … 신규사업 매출목표 2조4000억원

삼성전자가 평택에 첨단업종 산업단지를 조성해 태양전지와 바이오제약 등의 신수종사업을 본격 육성한다.

삼성전자는 삼성고덕산업단지로 명명하고 태양전지와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등의 생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다.

공사를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는 2011년 3월 삼성전자와 공식적인 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고덕산

업단지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파주 LG디스플레이 생산라인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이다.

삼성전자는 고덕산업단지를 수원의 디지털시티, 기흥 화성 온양의 나노시티, 천안 탕정의 디스플레이시티와

함께 핵심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평택시는 2011년 6월 고덕산업단지 착공에 들어가 2015년 말 준공할 예정이며, 부지

조성에만 2조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은 2020년 글로벌 톱10 기업에 진입하고, 태양전지 등 신수종사업만으

로 50조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며 “고덕산업단지가 삼성전자의 글로벌경쟁력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와 삼성전자는 12월2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에서 김문수 지사와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원유철 정장선 국회의원,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선기 평택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입주협약

을 체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23>


